
보험계약법 24년 손해사정사 1차 기출문제 총평 및 출제경향 

 

기존 보험계약법 시험은 대략 통칙에서 40%. 손보 통칙에서 15%. 인보험 통칙에

서 5%등 통칙에서 60%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었는데, 24년도 시험에서도 통칙

(16문항) 40%, 손보통칙(4문항) 10%, 인보험 통칙(8문항) 20% 등 통칙(총28문항)

에서 대략 70%정도 출제되어, 이론이 주가 되는 통칙에서 다수가 출제되었으며, 

또한, 상법 조문이 명기되어 있는 11번 문제나 30번 문제의 경우 등에서 출제자의 

의도파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다소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

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면, 손보 각론(총 6문항)에서 15%, 인보험 각론(총6문항)에서 15% 등 각론에서 

30%정도 출제되어 각론의 문제 비율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인보험의 비중(총35%)

이 손해보험(총25%)보다 다소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인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보 각론에서는 해상.책임.보증보험 등에서 15%

정도 출제되었으며, 인보험에서도 15%정도 출제되었숩니다. 

 

결론적으로, 인.손보각론은 대체로 평이하였으나, 통칙(인.손보통칙 포함)에서 난

이도가 있는 문제 등이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

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있었지만,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판단됩

니다. 

 



각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해상보험에서 3문제, 책임보험에서 2문

제, 책임, 보증보험에서 각각 1문제 등 총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에서 6문제가 출제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각론에서는 인보험이 손해보험

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통칙을 포함하면 인보험의 비중이 점점 증

가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20문제가 출제되어 전년보다는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50%이상 출제

되어 판례공부의 중요성을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판례 및 법조문에 대

한 조문이해 및 용어헤설 등 기본이론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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